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포즈
인간이면 누구나 사유한다. 사유해야 인간

의 존재이유를 추구할 수 있다. 사유야말로
인간의 모든 행위의 시작이며 완성에 이르
는 길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유해야 한다.
사유한다는 것은 인간의 특권이요, 인간을
인간이게끔 만드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사유한다’는 것은‘철학한다’는 의미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이른 시기에 사유의 자세
를 취하고 있는 불상조각이나 불상회화가
매우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중요한 현상
이다.
싯다르타 태자는 인간의 삶 속에서 충격을

받을 때 마다 사유의 자세를 취한다. 밭을 갈
때 쟁기에 튕겨나오는 애벌레를 작은 새가
채가고 그 작은 새를 다시 독수리가 채가서
잡아먹는 약육강식(弱肉强食)의 광경을 보고
깊은 사유에 빠진다. 또 왕궁을 떠나 찬타카
와 칸타카를 되돌려 보내고 나서 출가할 때
에도 깊은 사유에 든다.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그는 사유의 자세를 취한다. 싯다르타
태자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러하다.
의자에 앉은 채로 한 다리를 다른 다리의

무릎 위에 두고 그 구부린 무릎위에 팔꿈치
를 대고 그 손으로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
에 잠기고 있는 얼굴의 턱을 대고 있는 모습
은, 분명히 경배의 대상인 절대자의 모습은
아니다.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모습의 불상에는 태자상
(太子像)이나 사유상(思惟像)이란 명문(銘文)
이 있을 뿐, 굳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하게 새

기지 않았다. 가장 구체적인 것으로 태자상이
라는 명문이 있어서 싯다르타임을 짐작할 수
있지만 모든 상이 그렇지 않아 단정 짓기도
어렵다. 중국의 불상에는 대체로 명문이 많은
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사유상 명문에서는, 태자사유상( 太

子思惟像, 太和 16년銘 등), 사유상(思惟像,
正光5년銘 등), 사유불(思惟佛, 겗魏 삼존불
石像), 사유일구(思惟一軀, 興和 2년銘), 백옥
상(白玉像, 白玉괟樹思惟像(武定5년), 태자상
(太子像, 天保4년銘) 심유불(心惟佛, 大通 元
年, 西魏 碑像) 등으로만 명시하여 있다. 그
가운데 태자상과 사유상이 가장 많다. 광배의
상주(像主, 邑子)들 가운데 미륵불주(彌겇佛
主)와 사유불주(思惟佛主)를 별도로 병기된
것으로 보아 사유상을 미륵불로 단정할 수
없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불상조각 가운데 국보

78호인 금동사유상과 국보 83호인 역시 금동
사유상 등 인간이 만든 위대한 작품들이어서
국보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 걸작품들이 거의
원상 그대로 지금까지 전하여 왔다는 것은
하늘이 돕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 만큼 기
적적인 일이다. 그 밖에 돌로 만든 사유상이
있고 바위에 새긴 마애불(磨崖佛)이 있고 동
으로 만들어 도금한 금동사유상 등 사유상은
특히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매우 많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중국이나 우리나라에는 그 특이
한 자세인 불상을 누구라고 분명히 규정하지
않았다. 구태여 말한다면 싯다르타 태자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모두가 그런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든 국보 두 작품
을 모두‘미륵보살사유반가상(彌겇菩薩思惟
半跏像)’으로 명명하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 왜 미륵이라고 단정하
고 있으며 또‘반가(半跏)’란 도대체 무슨 뜻
인가. 이 모두가 우리나라가 일본의 용어를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학자의 오류 그대로 답습
동양 삼국 가운데 이러한 자세의 금동불상

에 미륵보살이라고 새겨놓은 예는 오직 하나
뿐이다. 나는 그 작품을 오사카 근처의 야쭈
지(野中寺)에서 조사한 바 있는데 그다지 좋
지 않은 인상을 받았으며 위작인지 의심이
갔었다. 그런데 어느 일본학자가 명문을 검토
한 결과 명문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며 위
작임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까지 일본의 위작(僞作)인 야추지 사유상이
나 일본의 문헌 등을 미루어 우리의 사유상
을 미륵보살이라 부르게 된 경향이 생겼는데,
이제부터는 일본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역
사적 상황에서 미륵이라 입증해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석가보살과 미륵보살은 모

두가 보리수 밑에서 사유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미륵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
반에 든 뒤 56억7000만 년이 지나면 이 사바
세계에 출현하는 부처님이라 하는데, 왜 하
필이면 56억년 후일까? 그렇다면 미륵불은
오시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항상 생각했다.
석가모니불이 영원한 부처님인데 구태여 미
륵불이 다시 올 리 없다. 그리고 설혹 미륵보
살이 존재하더라도 성불하리라는 수기(授記)

를 받은 뒤 도솔천에 올라가 현재 천인(天人)
들을 위해 설법하고 있다고 하므로 현재의
보살이다.
미륵보살이란 석가보살의 다른 이름이어

서 사유상이란 이처럼 이중(二重)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태여 말하자면 석가보살
과 미륵보살이라는 두 성격의 보살상이 사
유상에 투영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단지〈사유상〉이라 불러야 하며
그가 누구인지 분명히 단정하려들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반가’라는 말을 검토해보자.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결가부좌(結跏趺坐)
란 자세를 취할 수 없다. 결가부좌란 무엇인
가. 의자 위가 아니라 아래 바닥에 책상다리
를 하여 앉는다는 말로 두 발바닥이 모두 위
를 향하도록 앉는 수행자의 자세이다. 모든
여래와 보살이 취하는 자세이다. 참선할 할
때에는 정신적 통일을 위해서나 신체적으로
반듯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어 반드시 결
가부좌를 틀어야 한다. 그런데 사유하는 상은
의자에 앉아서 취하는 자연스런 자세여서 결
가부좌를 틀 수 없다.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반가란 말은 성립할 수 없다. 어찌 한 다리를
다른 다리의 무릎에 놓는데 반가란 말인가!
한 다리라는 말은 있어도 반쪽짜리 다리는
장애자의 다리일 수는 있다. 일본학자가 만든
반가라는 말은 우리말에서 퇴출시켜야 하고
미륵이라는 특정한 존명도 피해야 한다. 무릇
모든 인간이 취하는 영원한 보편적인 자세로
사유하는 거룩한 모습일 뿐이다.

사유상의‘미륵’‘반가’호칭 부적절한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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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4인 기준)
우엉당귀김밥
밥 4공기, 김 4장, 우엉 100g, 당근 30g,

청량고추 2개, 깻잎 12장, 당귀 50g
조림장 - 간장 1큰술, 청장 1큰술, 맛국

물 1/4컵, 조청 2큰술, 참기름 1큰술, 깨소
금 1큰술
두부김밥
밥 4공기, 우엉장아찌 4줄, 당근 4줄, 단

무지 4줄, 오이 4줄, 두부 1/2모

△만드는 법
① 우엉당귀김밥의 소 재료는 가늘게 채

썬다. 
냄비에 맛국물과 간장, 청장, 조청을 넣

어 살짝 졸인 후 참기름과 깨소금을 넣어
조림간장을 만든다.
프라이팬에 약간의 식용유를 둘러 우엉,

당근, 청량고추를 넣어 볶다가 조림간장을
넣어 수분이 없도록 볶아 식힌다.
② 밥에 소금과 참기름으로 간을 한 후

김에 얇게 펴고 깻잎에 졸인 야채를 넣고
당귀와 함께 돌돌말아 어슷하게 썬다.
③ 두부김밥의 소는 사방 1cm 정도의 굵

기로 썬다. 두부는 소금으로 밑간을 한 후
노릇노릇하게 구워내고 우엉은 초절임 장
아찌를 사용하거나 맛국물에 부드럽게 졸
여낸다.
④ 김에 밥과 5가지의 소를 넣고 돌돌 말

아 썬다.

모둠 초밥
△재료(4인 기준)
○ 밥 4공기, 배합초 3큰술, 배합초(식초

2큰술, 매실액 2큰술, 소금 1작은술)
○ 각색 파프리카, 단호박, 버섯, 오이, 다

시마, 케일, 양배추, 호박잎, 배추속대 등

○ 약고추장, 견과류 쌈장 약간

△만드는 법
① 밥을 지을 쌀은 빡빡 문질러 충분히

씻어 30분 정도 불린 후 황귀 우린 물에 고
슬고슬하게 밥을 지은 후 밥이 뜨거울 때
배합초를 넣어 골고루 섞어 식힌다.
② 버섯, 파프리카, 단호박은 얇게 저며

썰어 구운 후 소금, 참기름으로 밑간한다.
쌈 재료는 찜솥에 쪄서 준비한다.
③ 밥을 초밥 형태로 쥐어 재료를 얹고

김으로 띠를 두른다. 쌈밥에는 약고추장이
나 견과류 쌈장을 넣어 한 입 크기로 싼다.

김밥의핵심은‘밥’
요즘처럼 푹푹 찌는 삼복더위에는 먹는

것 마저 힘들질 때, 한 입에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게다가 보기에도 좋은 김밥이나 초밥
으로 입맛을 살려보자. 김밥의 핵심은 밥이
다. 때문에 쌀은 많이 문질러 씻어 지어야

입안에 넣었을 때 고슬고슬하니 사르르 퍼
지는 느낌을 즐길 수 있으며 땀을 많이 흘
려 기력이 딸리는 여름철엔 황기 우린 물로
밥을 짓게 되면 담백하면서도 기력을 보충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소금과 참기름으로
간을 하게 되면 고소한 맛이 좋고, 새콤 달
콤 배합초로 간을 하게 되면 입맛을 돋궈주
고 쉽게 상하지 않게 해주는 특징이 있다.
당귀는 하늘이 내려준 신약이라 불릴 만큼
여성에게 좋은 식품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몸이 찬 사람들에게는 더욱 좋다. 당
귀잎은 특유의 향과 쌉싸름한 맛으로 여름
철 기가 허해질 때 달콤 짭쪼롬 매콤하게
졸인 우엉과 함께 김밥을 싸서 먹게 되면
그 맛에 손을 뗄 수 없을
정도다. 쌈밥은 배합초 간
을 하여 담백하게 먹어도
좋으나 약고추장이나 쌈장
을 넣어 먹는 것도 깔끔한
맛이 있다.

藥 눈과 입으로 즐기는 한 입 음식 김밥·초밥이 되는 사찰음식

강우방원장의한국미술의틀린용어바로잡기
미륵보살사유반가상(彌겇菩薩思惟半跏像)→사유상(思惟像)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장

김은정(본초전통음식연구소소장)

우엉 당귀·두부 김밥

국보78호금동사유상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비취취는는??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탈취율 90% 1시간 ▶항균성 85% 
▶대장균 감소율 83.6%      ▶녹농균 감소율 86.3%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B비취 : 수지처리 ▶C비취 : 원석에 염색

비취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중(흰옥) 가액 ￦60,000원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박태원보석감정원천연A비취(玉)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가

격

※자죽염구매시사은품(휴대용알갱이자죽염10g)증정.  회원우대

민속죽염 3300년년전전통통
조조상상의의 얼얼과과 혼혼이이 담담긴긴
우우리리 민민족족의의 대대표표죽죽염염

생명에너지를
굳건히지키면
약이입에이르기전에
병이낫는다

환인동요가마을

인체건강의4대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질 좋은
소금“자자색색죽죽염염은총아홉번의가열과정을거쳐독성의완전제거
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
에의한용융과정을거쳐탄생된품질이가장우수한죽염입니다. 
이죽염은다음과같은기능이있기에일반인및환자들에게
꾸준한섭취를권장할수있는좋은식품이라할수있습니다.

1. 강한해독작용을하며간기능을좋게한다.  
2. 소염작용을하며잇몸과치아를튼튼하게해준다.
3. 위장을튼튼히하며식욕을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체질개선에도움을준다.
※죽염을꾸준히섭취하시면인체의자가면역력이높아져

감기등기타질병예방에크게도움이됩니다.

99번번구구운운
가가 루루자자죽죽염염 112255gg 4400,,000000원원
가가 루루자자죽죽염염223300gg 7733,,000000원원
알알갱갱이이자자죽죽염염112255gg 4433,,000000원원
알알갱갱이이자자죽죽염염 223300gg 7788,,550000원원
휴휴대대용용알알갱갱이이자자죽죽염염 2200gg  77,,550000원원
((단단체체 선선물물용용으으로로 적적합합합합니니다다..))

22번번구구운운
보보급급형형민민속속죽죽염염 550000gg 1188,,000000원원

225500gg 99,,000000원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미만은배송비 3천원적용됩니다. 

주주문문 및및 상상담담:: 010-2823-0483
입입금금 :: 농농협협 115500001122--5566--008866112222 예예금금주주 :: 김김용용희희((민민속속죽죽염염))
경경북북영영덕덕군군지지품품면면속속곡곡동동 5544번번지지 wwwwww..mmssjjyy..ccoo..kkrr

부처님께서감응하시어장엄불사했습니다. 
모든불자님께알려서친견하시길바랍니다.

- 나무석가모니불-

전화 031)707-0108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60-1 

새로운 하얀마음선원(백심사)대한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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